
2021. 07. 29

밀 선물가격, 미국 북부 평원에서 가뭄의 영향으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단위 : US$/톤

구분
기준일

(’21.07.28)
전일대비

전월평균
(’21.06)

2020
평균

밀

옥수수

대  두

253.07

216.23

503.47

▲2.1%

▲0.1%

▲0.2%

245

250

529

202

143

350

주1.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
(밀 : 9월, 옥수수 : 9월, 대두 : 9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시황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대두 선물시장 시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1%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매년 진행하는 농
작물 투어 결과 북부 평원에서 가뭄의 영향으로 미
국의 최고 품질의 봄 밀의 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
아지면서 상승했다. Wheat Quality Council의 연
례 투어에 참가한 스카우트들은 노스다코타 남부
와 중부의 평균 봄 밀 수확량이 에이커당 29.5부셸
로 5년 평균인 43.3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
다. 미 농무부의 주간 수출 판매 보고를 앞두고 분
석가들은 정부가 지난 7월 22일에 끝난 주의 미국 
밀 판매량을 35만~60만 톤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
상했다. 브라질 정부 식량 공급 및 통계청 기관 
Conab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서늘한 기온이 브라
질 남부 및 남동부의 옥수수와 밀과 같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1%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중서부 농작
물 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와 다음 주 서늘한 기온
과 미국 공급에 대한 부진한 수출 수요에 무게를 
두면서 장세가 고르지 못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은 최근 일주일간 옥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량이 하
루 10억 1,400만 배럴로 감소한 반면 비축량은 
2,273만 3천 배럴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 농무
부의 주간 수출 판매 보고를 앞두고 분석가들은 정
부가 지난 7월 22일에 끝난 주의 미국 옥수수 판매
량을 0~60만 톤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2%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기술 매수와 대
두유 강세에 대한 고르지 못한 세션이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했다. 거래자들은 8월 미국의 대두 작물
이 주요 꼬투리 맺히기(pod-setting) 단계에 접어
들면서 작물 날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서늘한 기온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되지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미 농무부의 주간 수출 판매 보고를 앞두고 
분석가들은 정부가 지난 7월 22일에 끝난 주의 미
국 대두 판매량을 10만~50만 톤으로 보고할 것으
로 예상했다. 미국 식품 서비스 업체와 재생 가능한 
디젤 부문에서 대두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 거래소인 Bunge의 수익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최고경영자가 말했다.

관련동향
 옥수수 베이시스는 농부들의 판매 부진으로 중서부 주변 하천 엘리베이터의 타이트한 공급에 힘입어 더 높은 가격을 기록함. 밀과 
대두는 대부분 안정세를 보임.
 28일 국제유가는 미국 석유재고 감소와 석유 생산증가 지체 전망 등으로 상승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은 상승폭 제한.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74 -
환율

원/달러 1,150.2 ▼0.3%

옥수수 278 ▲0.4% 달러/유로 1.1819 ▲0.1%

대두 556 ▲0.4%
국제유가

WTI 72.39 ▲1.0%

쌀 391 - Dubai 72.82 ▼0.3%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근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21.07.27(수출가격), ‘21.07.28(환율), ‘21.07.2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